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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Matthew 12:3-9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은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삽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w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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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Yonggi Cho 조용기 

 

Shin Yang 

 

Abstract 

David Yonggi Cho is the senior pastor of the biggest Protestant church in the world. It is 
made up of over 700,000 members. Reverend Cho became a pastor after receiving Jesus Christ in 
high school while suffering with tuberculosis in his lungs. Rev. Cho stated that the material 
aspect of our world is three-dimensional, and that the spiritual aspect of our world is four-
dimensional.  He also stresses the 5 Fold Gospel and 3 Fold Blessing. The 5 Fold Gospels are: 
Regeneration, Fullness of the Holy Spirit, Healing, Blessing, and Advent. And the 3 Fold 
Blessings are: Spiritual, Environment/Surroundings, and Physical.  

The main reason for the quick and note-worthy revival in Rev. Cho’s church was due to 
his new interpretation and newly defined definition of worship service. Rev. Cho incorporated the 
culture and traditions of Koreans into his worship service. Rev. Cho also preached in a manner 
that blessed the less fortunate, giving them hopes for the future. Rev. Cho most importantly 
believes that it is the Holy Spirit that allows him to touch the lives of his congregation and give 
hope to those who need it most.    
 

들어가는 글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전세계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교회를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의도순복음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76 만(현재)에 달하는 교세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는 1960 년대 이후의 어려운 한국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민중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목회적 철학을 통해, 급격한 부흥을 맛보았고, 지금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의 생애 

 영산 조용기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2 학년 때에 폐결핵을 앓게 

된 것이다.1 3~4 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절망의 시기에, 조용기 

                                                           
1 조용기, [4 차원의 영적세계], 서울말씀사, 199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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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한 지나가던 여학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2 이후 

그는 미국인 켄 타이즈 선교사의 천막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고, 이후 

금식기도를 하던 중 찬란한 빛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성령충만의 

은혜를 체험, 병의 치유함을 받게 된다. 3  이후 1956 년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며, 이곳에서 후에 그의 목회적 동역자요, 장모인 최자실 목사를 

만난다. 

 1958 년 신학교를 졸업한 조용기 목사는 최자실 목사의 집,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때가 대조동 천막교회이다. 이곳에서 교회 개척후 1 개월 후, 7 년간 

중풍병을 앓아온 무성이 엄마를 만나고, 조용기 목사는 그녀의 병을 낫게 한다. 이후 

교인은 50 명으로 부흥했고, 1961 년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부흥회관으로 교회를 

옮긴다. 1962 년 목사 안수를 받은 조용기 목사는 서대문에서 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자, 마지막으로 1973 년에 지금의 여의도 교회로 이주하게 된다. 이후 

76 만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교회가 부흥하여, 세계에서 유래없는 교회로 많은 

교회들의 Role Model 이 되고 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조용기 목사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3 차원의 물질세계와 4 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바라본다.4 그리고 그는 3 차원의 세계는 4 차원의 세계에 따라서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한다. 즉 영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5  이 세계관을 중심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주장하게 된다. 

오중복음 

1.중생의 복음(회개와 믿음)  

2.성령충만의 복음(성령세례와 충만)  

3.신유의 복음(질병의 근원:마귀,범죄,저주)  

4.축복의복음(복의 근원은 하나님,기복과 다름을 강조)  

5.재림의복음(종말에 대한 소망) 

삼중축복  

                                                           
2 조용기, [4 차원의 영적세계], p.20 
3 http://davidcho.fgtv.com/D2/D2_1.htm  
4 조용기, [4 차원의 영적세계], 서울말씀사, 1996, p.56. 
5 조용기,[4 차원의 영성], 교회성장연구소, 2004, p.32 

http://davidcho.fgtv.com/D2/D2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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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적축복(죄의 해결과 영적회복)  

2. 환경적 축복(죄로 인한 환경적 고난이 사라짐)          

3. 육체적 축복(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 이 삼중축복은 요한삼서 

2 절의 말씀이 중심근거가 되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전제), 네 영혼이 잘됨 같이(영적 

축복), 범사에 잘되고(환경적 축복),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육체적 축복). 

이 두 가지는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온 중심 축이 되는 신학적, 

목회적 철학이다. 특히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관계는 오중복음이 구원의 이론적 

토대라면, 삼중축복은 이 오중복음을 인간의 실생활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다. 6 

하지만, 이것은 조용기 목사의 독특한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이영훈 목사는 

말하기를  

영산의 오중복음은 미국 오순절주의의 오중복음(구세주, 성결케하는 

자, 치료자, 다시 오실자, 성령세례를 주는 자)을 한국적인 상황에 

토착화시켜 ‘성령세례와 성화’를 성령충만에 포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주어진 전인구원의 개념에서 축복을 이끌어 

내어 형성된 ‘중생, 성령충만, 신유, 축복, 재림’을 의미한다. 즉 

삼중축복의 신앙은 오순절 신앙을 1950~1960 년대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적용시킨 한국적 오순절 신학사상이다.7  

즉, 조용기 목사는 1960 년대의 어려운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오순절 신학사상을 재해석 

및 토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용기 목사와 설교 

 조용기 목사의 모든 설교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원리 안에 다 들어있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가 많은 이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설교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가 대단히 기복적이고, 물질 

중심적 이라는 것이다. 또한 회개와 신앙중심적이기 보다는 축복중심적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는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6 류장현, [한국의 성령운동과 영성], 프리칭 아카데미, 2004, p205 
7 이영훈,[삼중축복 신앙의 오순절 신학적 이해], 서울말씀사, 200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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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중지향적 설교 

 먼저 조용기 목사는 1958 년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조동에서 첫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난한 민중의 생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8 그래서 그는 이미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는 민중에게 정죄의 설교를 하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 즉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다.9  

서울장신대 예배설교학 김세광 교수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의 긍정적인 특징으로 

‘민중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꼽고 있다.10 또한 조용기 목사는 순복음교회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가 많은 데 비해 드러나는 재벌도 없고,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실업인선교연합회 

회원들도 대개 중소기업 운영자이거나 자영업자입니다. 성도 대다수가 

서민입니다.11 

특히 그의 설교는 복음과 삶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인구원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오게 된다.12 그 결과로 1960~70 년대에 

소외받은 민중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민중 치유 설교’이면서 성령의 내재적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 설교’로 자신의 설교를 규정하게 된다.13 즉,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설교14가 주가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2. 선포된 말씀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 즉 모든 이들에게 공통되게 주시는 

말씀이다. 15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선포된 말씀’은 성령께서 개개인의 

                                                           
8 류장현, [한국의 성령운동과 영성], p.198 
9 조용기, [교회성장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서울서적, 1995, p.77 
10 유경재,[한국교회 16 인의 설교를 말한다], 대한기독교서회, 2004, p.62 
11 조용기, [설교는 나의 인생], 서울말씀사, 2005, 프롤로그 
12 정용섭, [속빈설교 꽉찬설교], 대한기독교서회, 2006, p.293 
13 정용섭, [속빈설교 꽉찬설교], p.292  
14 교회성장연구소 편, [카리스& 카리스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회성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p.128. 
15 조용기,[4 차원의 영적세계],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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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주시는 말씀인데, 현대인들은 바쁜 시간 속에서 이 선포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다.16  

 특히, 조용기 목사는 목회자들은 설교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강조한다.17 그래서 목회자들 먼저 교회를 위해, 목회자 

자신을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조용기와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과 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 보수교단에서 

주장하던 경건함을 뛰어넘어, 토착화된 새로운 한국적 예배의 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성령사역은 예배의 갱신을 가지고 왔다. 

사실 교회에서 드럼치고 박수치고 통성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은 

이전의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찬양과 뜨거운 기도, 능력의 말씀과 치유사역이 함께하는 

예배는 기존의 예배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실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복음성가는 1980 년대 한국교회 찬양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고, 결국 교회 부흥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성령충만과 동시에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교회 

문화가 기존의 틀에만 갇혀있다 보면 세상을 사는 성도들과 너무 큰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 복음의 핵심은 그대로 지키되 복음을 전하는 

문화는 그때의 시대 상황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19  

                                                           
16 조용기, [4 차원의 영적세계], p.118 
17 조용기, [4 차원의 영성], p.81 
18 조용기, [4 차원의 영성], p.75 
19 조용기외 3 인, [성장동력], 교회성장연구소, 2008,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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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미국교회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한국교회는 한국적인 것을 대단히 

경시해왔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한국의 민중들에게 익숙한 토속적인 한국의 종교적, 

문화적 요소를 교회 내에 들여온 것이다. 즉,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고 

북을 치는 축제적 예배의식은 가무강신의 체험을 통해 신인합일에 이르게 하는 

한국인의 원초적 영성에 기초하고 있다.20  

 특히 성령체험과 탈형식적인 축제적 예배는 자기정체성을 상실한 민중에게 자기 

긍정과 자기확신을 주었고, 불안과 허무와 질병의 상황에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1  “우리라는 느낌(we-feeling)”, “역할의 느낌(role-feeling)”, 

“의존의 느낌(dependency-feeling)”, “소망의 느낌(hope-feeling)”을 주어 공동체성을 

상실한 민중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22 

 조용기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유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이다. 특히 

조용기 목사는 신유가 침례, 성찬과 함께 교회의 3 대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병 고침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는 신유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참다운 회개와 감사,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결단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23 특히 이 신유의 사역은 대조동 천막교회 당시 하나님의 성회 교단과 

갈등을 빚고, 교단에서 목회자격을 박탈당하는 이유였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순복음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반이 되게 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방언기도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1 차적 증거라고 

주장한다. 24  또한 방언기도는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인생의 아픔을 없애주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주장한다.25  

 

나가는 글  

 조용기 목사의 목회, 설교, 그리고 예배는 그의 주장대로 3 차원적이면서 동시에 

4 차원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상황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의 목회적 성취는 6.25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이라는 역사적 

                                                           
20 류장현, [한국의 성령운동과 영성], 프리칭 아카데미, 2004, p252 
21 정진홍, [급성장 대형교회의 현상과 구조], 서울:대화출판사, 1982, 113~114 
22 한완상, [교회 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서울:대화출판사, 1982, p.184~185 
23 조용기외 3 인, [성장동력], 교회성장연구소, 2008, p.67. 
24 박명수, [한국교회사와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 p.218 
25 조용기 설교, [방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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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26 또한 나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가 성령의 음성과 더불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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